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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는 제주 마을 공동체 상징하는 유산"  

[김순이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마을주민들 상여접(계)으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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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는 제주의 마을 공동체를 상징하는 문화유산 중 하나다. 1980년대까지 도민들은 가족의 장례

식에 대비해 상여접(계)을 구성해 공동으로 상여를 마련했는데 보통 마을마다 2~3개 접(계)이 존

재했다. 평소 상여는 마을 어귀나 외딴 장소에 지어진 상여집에 보관됐다. 

  

김순이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은 “과거 장례식은 일주일은 기본이고 길게는 보름 걸렸다. 마을

에 사람이 죽으면 온 주민이 장기를 발휘하며 관을 짜고 지관 데려오고 상복을 짓는 등 서로 합

심해 장례를 치렀다”며 “그때 접·계원들이 상여를 유용하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관혼상제를 주민들이 서로 도우며 치르는 등 말 그대로 공동체였기 때문에 서로 가족

만큼 가까웠고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평소 이웃의 경조사를 잘 살폈다”며 “젊은이들이 친

인척이 아닌데도 윗사람을 삼촌이라고 호칭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상여는 제주 선인들의 민속신앙이 잘 반영돼 있다는 설명이다. 상여 

최상단에 뱀 형상이 조형된 점이 대표적으로, 도민에게 뱀은 회귀·재생의 상징이었다. 

  

김 위원은 “민속문화재 상여는 제주인의 정신적 유전자를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제

주에서 칠성이라고도 불린 뱀은 회귀·재생과 함께 풍요, 장수 등을 상징했다. 상여에 뱀을 조형해 

망자의 회귀를 기원하고 자손들의 평안과 번영을 염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상비꾼(상여잡이)들이 돌아올 때 ‘멋쟁이’ 한 명을 뽑아 상여에 태운 뒤 ‘사또님 행차’

라며 놀이를 즐겼다. 시신을 들 땐 12명도 버겁지만 이때는 4명도 가볍다는 말이 전한다”며 “장례

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유희와 위로가 공존하는 의식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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